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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교회 집사님
이셨지요. 머리를 예쁘게 잘 만져 주셨습니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 물어보게 되었습
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 집사님은 
예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초
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
는데 엄마는 예수님 안 믿어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
해?”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
으셨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셨지요. 이어서 집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 먹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에요.” 예수님
과 교제하며 한 해 한 해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며 주님
을 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
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예닮원지에는 선교에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하
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이십니다. 예닮원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님과 아름
다운 추억들로 풍성해질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행복하
고 감사합니다.

예닮원 42호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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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삼는 교회

김도완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만찬

- 마 28:16-20 -

1. 미얀마 세계로선교대학
지난 6월 초에 저는 이은상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했습니

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세계로선교대학 헌당예배에 꼭 좀 참석해 주기
를 요청해 오셨는데 당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에
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와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서 26시간이 걸린 끝에 미얀마 수도 양곤에 도착해서 신학교와 사역지
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헌당 예배 참석을 요청하신 데
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뉴저지장로교회가 이 
신학교 건물 건축을 돕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989년 교수였던 이 선교사님 내외는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다가 후
에 오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미얀마 선교를 시작했
는데 남편이 혈액암으로 별세한 후 홀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습
니다. 이를 위해 양곤에 세계로신학교를 세웠는데 건물이 없어 이곳저곳 
세를 들어 다녔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 기도 모임의 후원을 받아 드
디어 학교 건물 공사를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돈도 다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에
서 작년 초 우리 교회 부흥회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부흥회 후, 당회원들

2023년 8월 23일 주일설교 일대일 수료식

김도완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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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50주년 기념 사역 펀드 중 일부로 건축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원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다
른 곳에서도 후원이 들어오면서 1년 만에 마침내 올 초 완공할 수 있었
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 재개에 큰 힘이 되어주었기에 헌당 예배에 꼭 
좀 참석해주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도 그간 교우들이 이 선교사님을 지정하여 드린 헌금을 모
아서 전달하였습니다. 15년이 다 되어가는 선교 사역에 적지 않은 후원
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교사님은 차 없이 택시나 제자들의 오토바이를 타
고 다니고 숙소도 허름한 모텔 방 하나를 장기 임대하여 살고 계셨습니
다. 신학교 건물도 이제야 완공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첫째 
가는 사명은 먼저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자원을 사
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건
축도 미루고 차도 없이 지금까지 120여 명의 신실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졸업시켜 미얀마 오지 곳곳으로 파송해 왔습니다.

2. 일꾼을 세우신 예수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이은상 선교사님의 사역 철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철학이요, 선교와 목회의 대원칙입니
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열두 명의 일꾼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제
자로 세우는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지상 대명령을 통
해 그들을 보내시며 조직을 만들어라,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사라고 하
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즉 신실한 일꾼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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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않고 사람을 전도하여 양육하여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
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모여 전도하다 보니 교
회가 탄생하였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려고 조직이 이어서 생겼고 집에
서 모이던 이들이 규모가 더 커진 한참 후에야 전용 건물 즉 예배당이 생
겼습니다. 교회당이 없어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직이 없어져
도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
다.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
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딤후 2: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

운데서 강하고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은 모든 시대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핵
심 가치입니다.

3. 일꾼을 세우는 선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미국의 한인교회가 주력하고 라틴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선교지를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 분포가 나라마다 차이는 있
지만 대략 40% 가톨릭, 40%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 토착종교를 모두 포
함하면 20% 정도가 됩니다. 미국도 개신교 비율이 최근 40% 정도로 떨
어졌고 한국은 20% 정도입니다. 이 지역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훨씬 높
고 미국과 비슷합니다.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성비가 무척 떨어집니다. 선교사 한 가정이 현지에서 사는데 요
즘은 어느 지역이든 산업화된 서구 사회와 비슷하게 듭니다. 아무리 가
난한 나라도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의 물가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오
히려 더 비쌉니다. 그렇게 정착한 선교사가 현지인 교회를 세워서 섬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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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언어와 문화와 생활 수준의 엄청난 벽을 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큰 목회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지인 사역자는 선진국 선교사의 적게는 10분의 1의 생활비로
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생활수준의 벽이 없이 즉각 성도
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지인 교단에 의해 이미 개신교 인구가 40%를 넘어 계속 성장 중
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
까? 실제로 전체 교회를 놓고 본다면 선교 자원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
지 않은 이슬람 국가나 오지에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과 남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서구 선교
사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
다.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나
왔더라도 그 신학교의 수준이 무척 낮습니다. 신학교는 수도와 일부 도
시 인근에만 있기에 많은 지방 사역자가 대부분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
습니다. 선교사를 따라다니거나 교회에서 좀 열심히 섬기던 이들이 어느 
날 자신을 파스토르라고 부르며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과 교
회에 대한 이해 없이 남미 가톨릭처럼 토속 신앙과 혼합되어 신비적이
고 기복적인 방식의 목회를 합니다. 이들 교회가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
회가 되는 지름길은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선교사가 비싼 비용을 들여 이 지역에서 땅 사고 건
물 지어 교회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를 방문하
여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곳을 돌아서 나오면 다음 골목에서 현지인 사역
자가 섬기는 몇 백 명 교회, 몇 천 명 교회를 만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같
은 자원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 이익이 높다는 뜻입니다.

4. 성경적 선교원리
이는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교회 파송

공식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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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로마제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
들이 나오면 그들 중에서 리더를 세우고 즉시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그
리고 도시에서 성장한 교회가 주변 시골 지역을 전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롬 15:20) 또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미 전도된 지역에는 가지 않고 미전도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전략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필수 전략이 필요합니
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일꾼을 세워 지도력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사정에 
밝은 리더를 세우고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그 지역을 신속히 떠났
습니다. 그렇게 선 이들이 신약성서의 주인공들인 디모데나 디도, 빌레
몬,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등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나 카이로스 
훈련 등에 참여하시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5.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 전략은 이미 세워진 지역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

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의 지상대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의 말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의 말
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지상대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쉬
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선교적 양육
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
다.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선교적 
양육은 성경적 선교의 관점을 얻어 섬김과 선교의 장으로 나가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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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재 422명이 동반자반을, 226명이 양육자반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겼습니다. 

동반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양육자반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다른 이
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양육자반을 마치신 분들
은 양육자가 되거나 사역의 장으로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양육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
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동반자반에 참여할 것
을 권유하십시오. ‘친구야, 16주 동안 커피 사줄 테니 나랑 매주 한 번씩
만 만나자,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널 위해 오랫동안 기도
해 왔어.’ 우리 교회 양육자 중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시댁 식구
까지 양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복된 진리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에게도 전도이지만 안에 있는 이에게도 여전히 전도입니다. 왜냐
하면 교회에 몸 담고 있어도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
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반을 마친 이들은 더욱 성장하기 위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성
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적 양육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교회는 왜 합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
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참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양육 받아 성장하고 동시에 양육하는 
이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
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 자라고 또한 일꾼을 세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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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을 보낸 뉴저지장로교회 올해 가장 중요
한 사역은  다름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맞게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번 표어가 된 것이 아
닐는지요. “COVID - 19” 가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 질
병이 아님이 선포됨과 동시에 저희에게도 다시금 back to normal의 시
간이 찾아왔고, back to Jerusalem의 꿈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예닮원
지 42호의 특별 기획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삶”
에 대해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한 설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나,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니, 내
용을 나누며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 선교와 관련된 정보나 이야기를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접하시나요?

  첫 질문에 “선교”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교회 소식인 (주보, 교회 웹사이트)의 채널을 통해서가 73.7%로 가장 높

문서선교부 

예닮원 42호 특별 기획 :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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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상외로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온라인을 통한 
채널은 5.3%로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2. 국내 선교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3.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교는 크게 국내, 해외 선교로 나눌 수 있어 뉴저지장로교회 성도들
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선교에 대한 관심
도는 "조금 있다"에 44.7%, "많다"에 31.6%, "매우 많다"에 15.8% 순
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있다"에 50%, "많
다"에 26.3%, "매우 많다"에 10.5%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
내 선교에 대하여 92.1%, 해외 선교에 대하여 86.8%로, 거의 모든 성도
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의 선교에 참여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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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파송 선교사 후원(재정, 기도, 생필품 등)으로 가장 많은 
55.3%, 그다음은 교회 내 선교 활동 참여 (선교훈련, 선교 바자회, 교육
부 교사, VBS 지원 등) 으로 52.6%로 복수 응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앞서 나왔던 조사의 결과에 거의 모든 성도님이 관심은 있다고 나
왔지만, 참여의 경험이 없는 성도님의 수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의 선교에 참여해 보셨나요?

5. 가정에서 선교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복수 응답 가능)

선교의 의미를 더 넓혀 다른 인종, 문화, 언어를 가진 곳에서 이루어지
는 선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도 복수 응답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나,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후원 
등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여러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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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상생활 속 선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아닌 사회의 일상생활 속 선교에 대한 관심 중 주변 모두가 선
교의 대상으로 보이는 비율이 52.6%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정 그
룹이 관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관심은 있지만, 딱히 직접적으로 선교
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비율은 모두 비슷
하게 나타났습니다.

7-1.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생활에서 선교(전도) 기회를 얼마나 만

들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선교 기회는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이 
질문의 응답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 가끔 모
임을 직접 만들거나, 참여하는 비율이 23.7%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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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생활에서 선교(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무

엇을 하시나요? 

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나왔지만, 23.7%의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대
답은 “중보기도”가 가장 많은 선교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 기도한다.

- 자주 만나 삶을 나눈다.

- 중보기도를 한다.

- 부끄럽지만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선교라고 생각하며 교육에 적극 참여, 주변인들에게

 동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가끔 권고한다.

- 선물이나 음식을 전해준다.

- 나의 언행 행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 식사기도

- 찬양 부르기

- 지인을 만나면 교회에서 좋은 점, 필요한 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 교회 선교사역에 함께 하자고 권한다.

- 말씀 카드를 공유하고 있음

- 주변에 있는 분들께 전도 멘트를 던진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기

- 카톡으로 공유한다.

- 서로 가끔은 기도하고 은혜를 공유한다.

- 먼저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함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함)

- 이웃들, 특히 노숙인들 도와줌

- Social media를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며 공유한다.

- 선교 교육 권면

- 살며시 도와주며 속으로 기도하고 가끔 카드도 쓴다.

- 성경 말씀 공유, 전보다는 좀 더 친절히 대하고, 말도 자주 걸어서 대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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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공유, 전화 통화, 만남, 선교 대상인 중보기도

- 별로 기회가 없다. 교회의 표어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 지속적인 친교

8. 선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도록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짧은 설문 조사였지만, 확연히 드러난 결론으로 선교에 다가간다면, 성
도들이 가장 많은 선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채널인 교회가 더욱 힘써
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 관련 
세미나 등 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37.8%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선교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하
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9.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선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부담스럽다” 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57.9%를  차지 했으며, 그다음 언어와 문화의 장벽,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또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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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이나 기타 선교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제안이나 기타 선교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교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선교가 타지,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정의 내려지기

 때문에 더 힘들고 멀리 있는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의 이끄심대로가 우선 바탕이 되어 기도에 힘써야 할 듯합니다.

- 국내 전도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까운 곳에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부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 있으면 좋겠어요.

- 멀리 해외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다 없어진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성경적 지식이 많이 필요

- 가능하면 많은 성도 들의 선교 참여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의 기반이 될 것

 입니다.

-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세미나 혹은 집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는다.

-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에 선교지가 있으신지요?

- 모든 교인이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하듯 선교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

으로 넣어 교육해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



- 구역별로 크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선교지 혹은 선교사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책으로 배우지만 말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주체가 되어 선교에 열심을

 품어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나 국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 사랑을 나누는 작은 일부터 선교라 생각하고 멀리 가는 것 말고도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교회가 만들면 좋겠다.

- 퍼스펙티브나 선교적 훈련과 부흥회를 통해 먼저 영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 순회 선교회 (복음학교, 복음 세미나) 김용의 선교사님 통해 선교와 복음

을 전하는 삶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을 알았고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

음 학교와 김용의 선교사님 초청 세미나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축복
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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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뉴저지장로교회의 유초등부를 위한 2023년 여름성경학교가 
올해에는 특별히 2 3일 여름수련회처럼 라마나  기도원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5학년의 아이들이 처음 집을 떠나 친구, 가족, 
지인의 집에서 slee o er의 가 운 개념이 아닌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 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2  3일의 여정이 과연 무사히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의문으로 저는 결국 두 딸
아이를 보내는 저는 교사로 지원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염려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 드 퍼스에서만 수년간 예배를 드
렸던 저 자신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의미 있
었던 시간은 같은 교회지만 전혀 재를 알 수 없었던  퍼스 교육
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다 선생님들과 부모
님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던 중 특별히  퍼스 유초등부 선생님을 
맡고 계신 한지희 성도님의 그동안에 삶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이 
이번 42호 예닮원의 주제인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 에 맞을 거로 생각
하여 인터 를 진행했습니다. 인터 를 진행한 저도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로서 한지희 성도님의 간증이 더 마음에 와 았습니다. 특수
아동 교육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신 집사님의 바  일상과 육아로 직접 대

  김  사

 예닮원 42호 특별 기획 : 교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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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수 없어 메시지를 통해 집사님을 인터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
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을 보고 조사해 보니 실제로 교회학교 재 여부를 재미 고신
회에서 ( .kos nusa.or )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한

인 교회는 영유아 70%, 초등부 53%, 중고등부 69%로 집계되며, 자라
나는 세대의 교육기관이 재하지 않는 일세 교회로서의 특 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로나 팬데믹 이후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 특수아동 교육을 공부하게 되신 이유와 교육자로서 얼마나 활동하

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장로교회 
팰팍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지희입니다.  
뉴저지장로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출석하다가 아이가 크면서 주일
학교가 있는 곳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유아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유치
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머니의 권유로 유아교육을 전
공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모의수업이나 실습으
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사
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유
아특수교육과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에서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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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아동 교육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한국은 이미 통합 교육뿐 아니라 통합 예배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나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뉴스  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의 대  교회에는 더 세분화 된 ( 달장애부, 아부, 지체장애인부) 부
서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프 및 통합 교육 세미나

    특수교사로 근무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중 제가 처음 입사하면서 기존 유치원에 통합교육을 시작하였습니
다. (통합교육은 기존 반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
면서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처음 시작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반대가 있었고 첫 학부모 OT부터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사와 모든 학부모님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한 
부모님께서 유난히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와 특수
교육대상자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
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장점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좋은 방
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처음에는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의하시던 부모님의 자녀가 통합
교육에 참여하던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함께 즐
기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마음
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이전의 일들을 사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그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통합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어른들은 겪어보기도 전에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들
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로 인
해 우리 아이에게 피해 또는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보다 더 많이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러
하듯 아이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느끼게 되는 배움이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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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미국은 특수 교육의 선진국이지만, 한인 
교회에서는 통합교육 및 예배 제도가 아주 부족해 보인다 느 습니다.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도 예배 때 말씀과 찬양을 수화로 번역하여 화면
에 워주셨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 드와  두 곳에 퍼스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장로교회의 장점을 살려, 이런 제도에 다시 한번 앞장
서 보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4. 한국 특수아동 교육과 미국 특수아동 교육의 차이점은?

부 럽지만, 그 답변을 통해 저도 얼마 전 저의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같은 반에 D D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 친구가 D D인 줄 고, 다른 친구들과 행동이 달라 어
려움을 많이 었으며, 그 반의 모든 학생과 아  학생과의 어려움이 커

 미국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현장에 대
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와서 느낀 점은 도움
이 필요한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한국보다 아주 심하다는 거였습
니다. 특수교육, 복지 등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특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의 편견에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미국이 잘 되어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경증 장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른들의 언
행 심사로 표현되는 편견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아이들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비판 없이 표현되
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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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중  큰 이 까지 불러온 사례였습니다. 나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의 올바른 교육
과 관계 성이 부족해서 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특
히 한미특수교육 터 ( tt s kasecca.or m ss on ) 의 조사에 따르
면 심리적 불안감을 넘어 D D나 자 증, 또는 달장애를 는 아이
들이 매해 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이에 따른 바른 이해에 대한 교
육이 시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교육 방송인 
BS에서 “ 동  유치원”에서는 자  스펙트럼을 가진 유아 릭터가 

등장하는 최초 한국 유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
국은 7년 전인 2016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인 “ BS S S  S ”
에서는 이미 자  스펙트럼을 가진 릭터가 일반 아이들과 다른 점보다
는 공통된 점을 더 부각해 생활하는 일반적인 생활 모습의 통합교육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5. 특수아동 교육과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시작한 지
라 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교사로 근무할 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밀
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라” 요한복음 12:24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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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로 특수아동 교육을 통해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 

        저는 기독교 대학의 부설 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대학 기관의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유치원에는 주변 지역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 신앙생
활을 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특
수 교육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매주 예
배하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레 아이
들 마음에는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 가
족이 전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가정 중 
하나는 4남매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거친 언
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아이들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 나오시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거짓말처럼 행동과 말투도 많이 바뀌고 교
회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
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대외교육부 사역을 통하여서
도 믿지 않는 가정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
을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
만, 특별히 특수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선교 교회로 거듭날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지희 성도님 같으신 분들이 
곳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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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아동 혹은 장애우를 위한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8.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식
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인종, 언어, 문화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식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욱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의 형상대로 그들이 지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아동이나 가정들을 수시로 만나 시
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바
뀌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어렵게 생각될 수 있
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생
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같이 너
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 처럼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행동과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안
녕? 잘지냈어? 사랑하고 축복해!” 라는 말과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
으신 분들이 있다면 단 몇주라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교사들을 많이 
양육해 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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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성도님의 마지막 대답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서로 어떤 모습이든
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일대일 제자 양육 마지막 과에는 신도는 목회자의 사역 대상이 
아니라 신도 자신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할은 “사
람을 는 어부”, “ 을 내는 소금”, “세상을 비추는 등불”, “추수하는 
일꾼”, “이 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
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부 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에 더 간절한 사역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영혼과 가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지
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며 도약적인 선교의 삶, 본인이 교회가 되
는 삶을 살아 내시고 있는 한지희 성도님께 인터 에 히 응해주심에 
깊이 감사드 니다. 더 나아가 뉴저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도 삶이 곧 선
교가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022년 가을부터 4학기 동안 우리 교회 부속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아
이들을 만나오면서 지난 학기에 처음 역사 문화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도 함께 가르쳐 온 우리 교회 한국학교에서 어려서
부터 배워오면서 가장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반이었다.  학
기를 시작하기 전 14주간의 수업 내용을 구상하는데 막막하다. 타교회 
한국학교에서 만들어 온 역사 문화 교육과정도 들여다보고 재외동포재
단이며 미 동 부 한글학교협의회 자료들을 보다가, 문  떠오르는 생
각 우리만의 과정을 만들어 보자. 

교회에서 하는 한국학교. 기독교인 리안 아메리 인 우리 아이들에
게 심어주고  정체성 그에 걸맞은 과정…….

우선 편하게 각 시대별 자료 중 현재 부각된 된 내용(최초 금속활자본 
직지, 한식 문화)과 절기(삼일절, 식목일, 부활절 등)에 맞게 그리고 아이
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대별 인물 위주로 과정을 기로 했다.

마음은 앞서는데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남편 서재
의 들을 적거린다. 그러다 한구석에서  ‘양화진 선교사 열전’을 찾
아 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살다가 어 양화진 선교사 역에  사
람들과 그 가족들. 이분들의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어야
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왔다. 가 가 이 두근거린다. 우리 아이들이 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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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이름들 속에 막연히 가장 대표적
인 두 사람이 선정되었다. 언더우드, 버트……. 자료가 가장 많을 해 
선택한 부분도 사실 맞다. 내게 언더우드는 새문안 교회를 시작한, 연세
대를 만든 유명한 선교사님 정도의 은 지식뿐이었는데…….

교사로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 찾아볼 수밖에 새문안교회 이지와 
각종 신문 기사들, 유브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 방송과 각종 방송사에서 
만든 영상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정말 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분의 삶의 자 가 있었다. 그는 1880년 뉴저지 노스버  뉴더 에서 
이민자로 살았고 와 뉴브런스 의 신학교를 다녔으며 뉴저지 애

 시티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가 던 곳 어 가를 140여 년 
전 에 살았던 호레스 그 트 언더우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유년 시
절을 보내던 중 작스럽게 엄마가, 동생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다. 
크 공장을 하던 아버지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재산을 다 잃고 신대  새
로운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  작스러운 고난과 가난, 이민자로 미국
으로 온 언더우드 가족, 바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때를  언더
우드의 아버지  언더우드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실하게 다시 기반을 다
져나갔다. 개 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을 하고 크 공장을 차리고 열심
히 일했다.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새로운 나라에 리내리게 했다. 언더
우드는 뉴더 의 그르브 교회 목사님인 메이 ( arben) 사에게 특별
한 도움을 받았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가난한 편에 
뉴저지에서 뉴 의 학교까지 7마일을 걸어 다니고 낮없이 일과 공부
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던 열정이 넘치는 청년 언더우드. 그의 목표는 
성공도 명성도 학위도 아니었다. 

소년 시절부터 품은 비전인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 언더우드는 디
어를 배우고 의학까지 배우며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
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국으로 부르셨다.

뉴브런스  신학교의 선교사 지원 학생들의 모임에 참여한 언더우드는 
한 회원이었던 울트만스( ltmans)의 한국에 관한 문 표를 듣게 된
다.1 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은 국이던 한국이 문호를 개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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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1,200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
다는 것, 미국 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라는 그 한 사람의 
표를 언더우드는 내내 마음에 두었다. 자신은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하기
에 다른 신학생들에게 한국으로 선교를 가라고 권면하던 중 어느 날 하
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느냐?” 1년간
의 고민과 기도 끝에 그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 방 을 바꾼다. 그리고 
소속된 개 교회 본부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 청원을 내지만 2차례 거절
당한다. 그리고 다시 미국  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도 2차례 청원서를 
내지만 역시 자금이 없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다. 왜 하나님
은 그를 부르신 후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한국 선교의 길이 막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거나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하고 자리를 찾던 중 뉴 의 개 교회 목사로 청

 받을 기회를 얻는다. 1년에 1500 (당시 보통 연  400 500) 좋
은 조건의 담임목사직. 그 교회의 청  수  편지를 우체통에 으려던 
언더우드를 다시 하나님께서 두번째 부르신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
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 앞에서 주 맞게 물이 나고 목
소리가 떨려왔다. 이때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나는……. 지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편지를 도로 집어 고 한국에 가기로 다시 결심한 후 터 스트리
트 23가  장로교회 해외선교부로 방 을 돌렸다.( ot )

그 사이  장로교 해외선교부에는 무가 바 어 있었고 그는 날 
한국 선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린우드 사였다. 그 새 무 
앞에는 브루 린의 신도  리엄스가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보낸 
1,250의 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시 일반인 3년 치의 연  정도의 

금액) 1884년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는 그해 여름 한국 선교사로 정
식 임명을 받았고 고 인 영국에 다니러 간다. 그곳에서 친척 중 목사인 
에드워드 스를 통해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18년 전)을 
듣게 된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는데 결혼해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국 생활로 고생하던 임신한 아내가 고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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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다. 큰 슬 에 빠져 있던 그는 조선의 많은 천주교인들이 해받아 
은 사건을 전해 듣게 된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다. 제너 먼호가 무역하러 한국
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3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함께 

승하는데 안타 게도 제너 먼호의 선장, 인들과  조선 인과의 
대치 상황이 되어 전투가 있었고  제너  먼호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
는 결국 대동강 변에서 순교 당하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그때 

려진 성경들은 정식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 조선  지역에 퍼진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갈등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처럼 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언더우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1884년 12월 14일 프 시스
에서 일본으로 하고 나가사키에 도착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며 한국어
를 배우며 선교를 준비한다.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 감리교 선교사 
아 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다. 그의 에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마
가복음 성경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서는 조선의 관
료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수정이라는 한국인에 의
해 번역된 마가복음전서였다.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의 전도와 모임의 
초석이 된 인물이다. 이수정은 얼마 후 조선으로 돌아가지만 이후 그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순교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
고 한국의 실정을 파 한다. 그리고 조선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

온다. 신혼여행을 포함한 3번의 선교 여행에서 언더우드는 중국의 선
교사를 통해 혹은 토마스 선교사가 린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믿
고 있던 조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각 지역을 다니
며 복음을 전한다.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조선인 그리스
도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시작한다. 이후 조
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아들
을 데려와 돌보고 가르치기 시작한 언더우드 학당은 이후 경신 중고등
학교로, 경신학교의 중등 학부인 연희전문학교는 세브 스와 합하여 연
세대학교로 전한다. 교육뿐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한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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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을 번역하고 영한 사전, 그리스도신문 등 각종 사역(대한기
독교서회)을 감당한다. C 를 조직하고 청년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기독교 초기의 문서와 교육 사역을 이 는 중심 역할
을 감당한다.

고종황제를 비 해 일제의 압제와 참담한 국권 침 의 과정에서 고통
당하는 조선의 사람들을 교회와 학교를 통해 섬기는 등 맡게 된 모든 영
역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쳐나간다.

한국에 있는 동안 서신으로 미국과 나다 등에 선교 보고 및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안식년을 맞은 1891년 1893년 동안 
미국과 일본, 나다, 유럽 등을 오가며 한국에 대한 강연 기고, 선교 지
원 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의 강연과 설교를 
들은 많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경신학교의 중등 학부(연희전문학교)를 일제에 인가받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일제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과로한 나머지 병
이 생겼고 어  수 없이 치료받으러 떠난 미국의 아  시티 병원에
서 을 거두었다. 임종 하루 전까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의 바람은 게나마 양화진 선교사 지에 이장됨으로 이루어졌다. 언
더우드는 청년기 이후 30년간 한국의 선교사로 살았고 언더우드의 후
은 4대에 걸쳐 연세대와 한국에서 사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사  
    도  

    

언더우드의 비문에 인 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

르며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
그의 순종이 지금의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세계 열방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다시 선 자리를 돌아보며 기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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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가?
언더우드? 그의 아내, 선교사였던 리어스 호 ? 그를 키운 아버지  

언더우드? 그의 인생과 신앙의 스승 메이  목사? 한국에 대해 알려주
고 호소한 울트만스? 선교회 무 린우드? 신도 한국 선교 헌금 
헌자  리엄스? 복음의 불모지의  성경 번역자 이수정? 복음을 위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

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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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교
  | 선교회 

영광스러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

야 할 의사소통 원리와 타문화 

선교의 실제

문화와 선교 는 저자인 남 
선교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강의
한 주제를 정리한 으로, ‘문화’와 

‘선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
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단일 문화 안에서 살아
온 한국 사람들은 점차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타문화를 
배척하는 대신, 타문화의 아름다
움을 하고 현지 문화의 으
로 갈아입은 복음의 능력을 목격
하는 거움을 누리자.

 터   선교 사
 선교 을 바  동 2 년 
 터  | 예수 단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

는 세계 선교의 트렌드를 정확하

게 읽어 내고 예측하는 랄프 윈터 

박사의 예언자적 면모가 고스란히 

담긴 책

 예닮원 42호 특별 기획 :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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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교  51
나 일 서 하는 선교

한   | V  
한국인 선교 동원 전문가가 안내하

는 균형 있고 실제적인 선교 첫걸

음담긴 책

 이 은 제국주의의 와 
비서구 국가들의 선진화 시기인 
1945년부터 1969년까지의 25년
을 다 다.

 현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름이
나 이 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 다루는 격동 25년을 통해 
우리는 미래 선교의 변화를 아리
고 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백 년을  넘  한국 기독
교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에게 세계 선교의 남은 과제를 
넘겨주고 의 길을 걸을지, 시
들해진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
금 새롭게 하여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의 을 다할지 선택해야 할 
갈 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선택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
다는 도전 앞에 서게 해줄 것이다.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한철호 선
교사가 제안하는, 누구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아이디어 51
가지를 안내하고 있는 이다. 이 

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 일기를 는 일 등 사소한 일상
에서 하여 작은 선교적 실천으
로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는 방
법, 나아가 실제로 배 을 메고 떠
나는 여행까지, 세계를 품은 그리
스도인의 삶을 가꾸는 법을 친절
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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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과의사였던 저자는 
2001년 일어난 9 11 테러를 보며, 
어떻게 저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고민했고, 그들이 느  증
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겠다
고 결심하기 이른다. 곧바로 안과 
수 이라는 달 트로 무슬 들에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계
획하고, 2002년 파키스탄의 카라
치에서 처음으로 무료 백내장 수  

프를 열었다. 그 후 의료선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년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 어를 설

했다. 이 비전 어를 통해 전 세

우신 님o   M c  
반다혜 저 | 국민북스 

『케냐에서 지낸 500일간의 선교행

전, 엄마의 선교 약속, 37년 만에 

딸이 이루다!』

을  리
해  | 성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오를 갚기 시

작하다

계 38개국에서 14만 명을 진료하
고, 2만 명에 가까운 백내장 자
들의 시력을 되찾아주었다.

 그러던 중 처음 아프리카 대
을 방문한 2007년, 스와질 드에
는 나라 전체에 안과의사가 단 1명
뿐이고, 그것도 남아공에서 온 의
료선교사였음을 알게 된 후 아프리
카 안과 의료 현실의 처참함을 깨
달았다. 이후 많은 사람의 우려와 
만 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종
단하며 현지인들에게 안과 진료를 
하는 프로 트를 기획하기 시작했
다. 우여 절 끝에 2016년 7월,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해 스와
질 드, 모 비크, 바브 , 비
아, 말라위, 탄자니아, 냐, 우간
다까지 아프리카 동남부 9개국을 
종단하는, 바로 이 의 제목인 ‘

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 트를 
감행했다. 을 통해 이 험난하지
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에 동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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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
님께 드리라는 도전을 받은 저자는 
실제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본
을 보이는 부모님을 따라, 가장 아
름답고 젊고 중요한 시기를 하나
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다. 1년 3
개월여를 냐 나이로비에서 학생
들을 가르치며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며 저자는 “자신이 아프리카
를 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님과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라
운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젊
은 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고 말하는 이 의 이야기
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에
게 귀한 도전과 격려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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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후기

10월 10일 아침 8시 뉴어크공 에서 비행기를 타고, 5년 만에 선교지
에 갈 때, 육지에서 비행기가 이 을 했을 때, 정상 도에 올라 5 7분 
정도 날아갈 때에 비행기 천장에서 찬양의 로디가 내게 들리더니 처음

 ‘이게 지?’ 하는 생각과 꼭 천상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전
주 이 끝나고 다음 한국말로 찬송이 들렸습니다. “나 같은 인이 용
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 함 받았 . 속 함, 속 함 주 예수 내 를 속했 , 할 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 함 얻었 .” 이 한 구절만 계
속 리마인드 되면서 마이애미 공 에 갈 때까지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도착하여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살바도르를 해 가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더 요. “비행기는 오일의 힘을 받아 공을 날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달아주시어 공을 날아가는구나 ” 그런 기분
으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날아갔습니다.

도착하는 날 바로 “우르스탄” 지교회를 첫 번째로 방문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 사역자 분이 스 인어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너
무나 감격하여 기 이 내 마음을 채우며 나도 모르게 오른 을 번  들
어 들면서 들어가 의자에 자 마자 물이 아지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내고 울려니 물을 삼키게 되고, 그러니 목이 

 사

엘살바도르

선교 및 사역 :  기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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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고, 가 이 미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지요. 그렇게 울고 나니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10년의 세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많은 애착을 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 빠교회” 를 오전에 갔는데, 그곳은 비가 많이 오면 길이 
없어지고 곳곳이 파여서 계속 진 것 같이 파여 고무 타이어를 아 올려 
물을 막는 곳이었습니다. 엄청 가 라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한  
은 장님이 붙 아 당겨 주시는데,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올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 게 올라 그곳을 통과한 후에 보니 내 은 
산 훈련소에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산타마나에 새로 지은 신학교  교회에 갔는데, 너무 감
사한 마음으로 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 을 올려드리는 기도
를 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곤 선교사님께서 현지 교인들에게 우리들
을 미국 뉴저지장로교회에서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설명을 하시곤, 
첫 번째로 저를 가리켜 자리에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
순자 권사님은 살바도르 선교지에 대해 간증이 많으실 니다. 나오
서 간증 좀 해 주십시오.”라고요.

예고도 없이 금없이, 자기 하시는 말씀에 황당하고 난감해 머리가 
먹먹했지만, 상으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제 입에 어주세
요” 하고 담담하게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 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
도 못 하고 준비도 못 한 말이 저도 모르게 러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처음 파송되어 가실 때의 일이 첫 번째로 떠오르더 요.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파송 예배 순서지의 기도 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장로님이나 시무 권사님을 시키시
는데 저는 서리집사이었지요. 난감했지만 성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앞 에 자리를 고 았는데, 제 에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이 아 
계셨는데, 여자분과 남자분 어린 남매가 제 에 아 있었습니다.  그분
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분들임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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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부터 사모님 되시는 분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끝
나고, 김 길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고 
시간에 살바도르 선교사님으로 파송될 
가족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의 우시던 모습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돌며 잊혀지지 않

더 요. 그것이 이 살바도르 선교지와 인연의 , 예수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얼 도 모르고 성함도 직분도 전혀 모르는 타교인 분이 
3년을 이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 드렸으면 하는 부 을 하셨고, 제게 직
접 주시기에 보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 영수증까지 받아서 드리는 일
은 저에게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셨
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사탄은 저를 그  두지 않았습니다. 못 가
게 러  방해를 하는 등, 큰 영적 전 을 치르며, ‘ 으면 으리라  

러져도 선교지에 가서 러질 것이다 ’ 하는 마음가 으로 대적 기도로 
영적 움을 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
버지께서 저에게 선교 헌금 전달을 선교적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도 이 해 주신 분들, 또 10년 동안 도 이 해 주신 분들
께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 니다. 

“지금까지 주신 헌금 모두 선교지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 하시는 선교였고, 기적과 역사를 이
루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

하나님 아버지, 예수그리스도께서 뉴저지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하시며,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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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매해 로나보다 
말라리아로 더 많은 사람이 어 니다.“

탄자니아와 주변국에 복음을 전하며 말라
리아 치를 위해 우고 있습니다.

2023  선교사 

원 선교사

"그들이 복음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
는 자는 그 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냐의 교회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
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

"선교사 후보를 하고, 훈련해 파송하
라는 본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인 교회와  영어권 교회를 순
회하며 세미나와 설 으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 선교사 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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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꿈은 무엇이니?너의 꿈은 무엇이니?” 
어  적부터 수없이 받아왔던 질문과,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왔던 질문의 답은,
 언제나 진 “디자이너디자이너” 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래  디자인 공부를 하고, 디자이너가 되어 꿈을 쳐 
보려던 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남편 직장을 따라 
타주에 가서 아이를 고, 점점 더 내가 꿈 왔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며, 나의 꿈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엄마, 주부, 경단 ” 가 되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꿈을 쳐 보리라는 각오로 디자이너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육아와 커리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기 힘든 현실의 벽에 부 히
고, 로나 19라는 두번째 벽에 부 히며, 나의 소중한 아이들, 남편과
의 관계, 우리 가정은 점점 어디론가 잘못된 방 으로 러가는 것만 같
았습니다. 결국 지  대로 지진 영과 육으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포기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며,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꿈과 커리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의 가정과 자 에게 집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김  사

선교 및 사역 : 교육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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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과 채워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
에는 내 꿈을 이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절감과  중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은 실 감이 자리 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오  영유아부에서 교사로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 교사를 시작한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간이  하였지만, 3년
차가 시작되던 시점, 교사를 왜 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
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일을 그만두었던 때였기에, 저의 절감과 실

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교사도 내려놓으려 담당 목
회자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와 인종, 언어를 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 력과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
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이며, 교사는 그 일을 하는 선교사임을 깨
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교사이자 선교사로 부르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
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만난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분들이 가르쳐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님의 사랑과 섬김, 들리고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그분들과 함께  
나갈 수 있었던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
었을 때, 나도 그 선생님들처럼 교회학교, 한글학교, 여름학교.. 기회가 
되는 한 교사로 섬겨왔던 저의 청년의 날들을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
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이 고 계셨고, 세워 주셨고,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미주 기독교 청년 수련회인 OS 에서 깊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은 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예배 인도자의 도전에 마음속 한치의 거리 이나 두
려움 없이 두 을 번  들었더 습니다. 그 후로 단기선교, 교회에서 진
행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에도 기회가 는 한 참여해 왔지만, 결혼 후 
저의 가정과 자 들이 생기면서는 이전과 같은 선교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위도, 추위도 많이 타고, 레도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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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고, 여기저기 아  곳도 많아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잘 지내는 사람
은 아니기에,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시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인 것
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잊은 적은 
없었기에 제 마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담감과 송한 마음을 
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로 사하는 사역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
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 그 순간부터 제가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저
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 자리로 부르고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 “할 루
야 ”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의 삶을 인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매주 영아부
에서 아직 지도, 말도 못 하지만 생후 42개월 이전의 영유아부 아이들
과 그 작은 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기어다니며 때로 말씀에 집중해 바지에 쉬야를 하는 실수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어여  그 아이들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 하
실지 생각하면 가 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
님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생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때면 제가 이 사역을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210명의 아이들을 여름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를 주셨습니다. 기독교 활동의 제약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미국 공 학
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 기도
하며, 기 으로 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여름학교로 돌아와 그들이 배웠던 것처
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라운 현장을 함
께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스태프들과 함께 오직 한 가지, “210명의 아이
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습
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고
백이 저절로 나 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과 오 드 유초등부가 연합으로 가게 되었
던 2  3일간의 VBS에서는, S  S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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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이 자 들을 우리
의 에 맡겨 주신 것이 큰 축복이자 감사할 일임을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섬 다”는 내 중심적인 생
각으로 교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
수록, 이 자리를 경험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
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
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히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고 제자를 삼으라는 다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사로 섬기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는 하
나의 방법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생전 접
해보지 못한 언어나 문화, 음식, 날 를 경험하지 않고도 선교를 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증
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 그런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 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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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st, I asn’t er  e c te  to come, I ust ante  a oo  t me 
t  m  r en s, an  I  e ect a lot o  sermons an  ra n . 

Dur n  t e VBS, I a  a n ce t me t  m  r en s, an  t e sermons 
ere reat. But I ne er t ou t t at I’  cr  so muc  ur n  ra er 

t me t  t e teac ers. o teac ers came u  to me an  u e  me 
to ra  or me. I elt armt  n m  eart en t e  ra e  or me. 
It elt er  n ce. I also elt a l ttle b t o  armt  en I as ra n . 
But I on’t kno , I on’t kno   I trul  elt t or not. o e ull  I . 

onestl , I on’t kno   I cr e  so muc . I n’t ant to sturb 
ot ers ur n  t at t me. I s oul  tr  to ret nk at I actuall  elt 

en t e  ere ra n  or me, but I on’t kno   I can be so sure. 
e rest o  t e VBS as a blast, an  I t nk I a  a lot o  un.

O  t e t ree a s o  VBS I s ent t ere, I l ke  t e secon  a  t e 
most, because t at as t e a  en t e teac ers ra e  or us. 

e ot er t o a s ere a oo  e er ence, or me, too. I n’t 
re ret com n  to t s VB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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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love to 
shine in VBS 

 

o ’s lo e as so e ent n t s ear’s elementar  VBS. Be n  
art o  t e ors  team a e me t e o ortun t  to see t e sm les 

on t e c l rens’ aces an  e er ence o  muc  o  t ere s n 
t e ouse o  t e or  en s eo le are at ere  to et er. e 
amount o  ra er t at as oure  nto VBS, rom t e re arat on 
an  t rou out, as a test mon  as to o  e er t n  as an  s 
oss ble because o  o ’s lo e or s c l ren. It as a bless n  to 

ser e alon s e astors an  arents o a  so muc  s om to 
s are an  so muc  o  Jesus’ lo e to s 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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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드리머’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날 생각에 니다. 2012 년 6
월 D  C  법안 아래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결한 D C  (De erre  

ct on or C l oo  rr al),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
민을 왔지만 신분 문제로 인하여 불법체 자가 된 청소년 청년들을 구
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 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꿈을 가지기 힘들었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의 
희망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D C 는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전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정 이었습니다. 저는 신분 문제로 원하는 대
학교에 등록할 수 없었고, 운전도 할 수 없어서 거나, 주변 사람의 도
움을 받았어야 했고,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고, 학교 자도 못 받
아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그 작은 (그린) 카드 하나가 없어서, 여러 거절과 절 혹은 실망을 경
험해야 했었습니다. 솔직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을 나갈 수 없었다
는 점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만 되면 주변 친구들은 한국을 러 가거
나, 해외여행을 떠나며 바  여름을 지 었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다음 학비를 거나, 그  집에서 쉬는 것이 저의 여름 생활이었습니
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  모두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따
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매번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 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D C  신분으로 
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학기 동안에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

해 가면서 살았고, 여름에는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면서 지 습니다. 여름
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 , 주변 교회 분들의 권유
로 여름학교 보조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

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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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께서 유치원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 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과 함께 지내는 것에 특별함을 느 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살부터 지
금까지 보조교사, 스태프, 교사, 프로그램 디 터로 섬기며 18년 동안 매
년 여름 학교를 섬겨왔습니다. 뉴저지장로교회 여름 학교는 저의 삶이
었으며,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파워하우스 같은 재입니다. 여름 학
교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들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저의 허무했던 여름이, 기대되고 설레고 기 의 여름으
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로프 터입니다. 카이로프 터가 되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8살에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28 
살  졸업하고 결혼한 남자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고 온 힘을 다해
도 못할망정 카이로프 터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4년 동안 티
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며 학교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남자
를 지금도 사랑해 주는 저의 아내에게도 고 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
고 싶 요.

 카이로프 터를 가게 된 계기는, 2017년 다 왔던 사스 단기선교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만났던 도움의 길과 복음이 필요했던 아이들

과 어른들을 보면서 저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4년의 대
학 생활 8년을 한 저로서는 학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
고했던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 es”하고 가고 싶어졌습니다.  대학
원 4년을 마치고 2023년 5월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자기 방
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돈을 면 되는 건가? 병원에 가서 사
람들을 고치면 되는 건가?” 무언가 확실치 않고 머리가 복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시 여름이 다가왔고, 저의 마지막 뉴저지장로교회 여름 
학교가 시작 습니다.

이번 6주간에 여름 학교는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게 정
확히 어디에 힘을 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학교에는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얼마나 우
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금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고 꿈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스마트 이나, 다른 것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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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겨 하나님과 어졌는지도 느 고, 가족 간에 소통의 어려움
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저의 길을 보내고 싶은 마음
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름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선
생님으로 되돌아와서 또 그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을 보고 저
는 “그래 이거야 ”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좋은 것들
과 배울 점이 있는 본보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또 그 세대가 
그다음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제대로 된 

리를 내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열매를 잘 도록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
의 적인 카이로 병원 목표도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해, 아이들 전문 척주 교정 병원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 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으로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제자들은 배웠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
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통해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고 좋은 본보기로 가르치면서 같이 그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처럼 신분으로 인해 힘들어하
는 아이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 꿈
이 있는 아이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길 원하고. 또 그 사랑이 내려지고 또 내려져서 귀한 열
매들이 임없이 어지도록 힘 겠습니다.

O   D SO   D S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어주 서 감사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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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세요? 강할리 입니다.
처음에 일대일양육을 시작하 게 된 건 일대일을 통해서 속깊은 교제와 

배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성도는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혼

자있나’ 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내편 하나 생기면 좋
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반 또 말씀으로 무장되고 싶은 생각반으로 이 수련
을 시작했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였는지 양육자와 만나는 시간, 장
소 등등 결정하는데 내가 생각 했던 것들과 많이 달라서 정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게 그  주일에 예배 끝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 
했는데 각자 개인 스 줄도 있고 양육자님이 사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주일은 지가 않았습니다. 주말은  막내가 어려 아직 이 많이 가서 시
간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든 생각은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 어떻게 16주를 할 수 있을
까 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걸로 한다고 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양육자님이 무조건 맞 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기하 서 ‘그래 
한번 그럼 해보자’ 로 시작 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 내 카 테리아에
서 한번 하게 는데 뜻밖에도 장소도 적하고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
라 아무도 없고 바  주말을 지 않고도 모든 게 해결되 너무 감사하
고 신기했습니다. 난 왜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 은 시
야를 넓혀주 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주님의 은혜로 끔하게 해결
이 되었습니다.  

오  신앙생활에 들은 건 많은데 또다시 기초적인 것들, 그렇지만 너
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들으니 새롭고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당연
하게만 생각했던 주님의 으심 그리고 부활을 새롭게 다루면서 오래적 

던 el bson 주연의 e ass on o  t e C r st 가 생각났습니다

 사

‘일대일 동반자반’을 마치며

양육 프로그램 문 : 일 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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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본 제 영화 은 정말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다 였거든요, 
육체의 아 과 더 나아가 사람들 속에서 받은 모 감은 어 을까 …….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 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이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셨습
니다.

나는 그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생
각했었습니다. 너무 부 러웠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실천을 해야 하는
데 생각해 보니 가까운 남편 언제 사랑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
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남편부터 경하고 사랑하자고 다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도 물론 많지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실천에 기자 생각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구역 예배 때 중보기도도 부 하고,’ 그래서인지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전에 못마땅하던 것들이 ‘아, 그렇지 그  
수 있지 …….’ 하는 어떤 이해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 럽지만 전 아직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
는 저보다 더 이 들을 살 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잘 니다. 그런 마
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제 남편은 언제 
가는 반드시 주님 품으로 올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막연하게 너무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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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그럼 전도는 편하게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양육 받으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기록해야 했었는데 이게 참 미였
습니다. 그  설교을 들었을 때보다 씬 이해도도 깊고 집중할 수가 있
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한 번 니 제 머 속 에도 더 깊이 새겨 지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고 하니, 
같이 예배에 참여한 기분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건 정말 큰 수확인 거 
같습니다.

매번 저를 찾아와 주신 양육자님의 사랑, 헌신과 수고에 너무 감사드
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뉴저지장로교회가 너무 자랑스
럽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레이지 러브에 오늘도 또 영원토록 찬송 드리
고 영 을 올 니다. 할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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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 니다. 일대일 양육자반에 참
가하도록 허 하시고 또 양육제자반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 니다. 노근래 목사님께 감사드 니다. 교육을 받
는 동안 알아듣기 게 가 에 와 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 서 감사드 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
고 깨달은 양육자반 교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 니다. 여러분들
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내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
고 믿음으로 한걸음 더 천국에 더욱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나의  
지선 집사님께 감사드 니다. 비록 OO 에서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것
처럼 친근하게 느 어요.

저는 2016에 일대일 동반자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
심히 하지 않았는지 이번 양육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였고 또 후회가 따

습니다. 세월이 7년이 지만 내 인생이나 믿음도 제자리걸음인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한심하고 부 러웠습니다. 이번 양육자반을 교육받
으면서 깨우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양육자반 교육을 받은 것
이 내 인생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모습은 아래 다음과 같
습니다.

1. 나의 인생항로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로에서 키를 내가 고 내가 선장이 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
지만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 육체적 아 과 정신적 피로와 실망 속에
서 살아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자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인

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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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로의 키는 예수님이 고 있고 나의 인생 로의 선장은 바로 예수
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였습니다. 나의 인생 무거운 을 내려놓은 것처
럼 홀가분해 졌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와졌고 친근해졌습니다 .

한번은 양육자반 권미영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닌 증거
입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성령으로 또 깨우
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아버지만 가까운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하나
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지켜보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그 말
을 듣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도 즉 무
소부재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
고 친근해졌습니다.

3. 양육자반을 받은 후 교제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였습니다.

이전에는 친교(오 드 점심 사)나 구역 예배 사 혹은 전 교인 체
육대회에 있을 때마다 상 가야하나 고민 중에 결정을 하  했지만 교
육을 받은 후에는 고려도 없이 적 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상 소 적
인 내가 먼저 전화하여 필요한 것은 없는지 체크하는 나 자신이 라웠
습니다. 정말로 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자리나 채우고 설교만 
듣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나 자신이 너무 부 러웠습니다. 예수
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  
자을 고치신 사역처럼 나도 예수님 제자답
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습니다. 
특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는 말씀처럼 전
도에 힘 는 제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시 한번 양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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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마지막 열 번째 수업이다. 또 무언가를 해 다는 함과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신 성령님과 수업을 주관하여 주신 김병용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팬데믹 
기간 중 참여하기 시작한 김병용 목사님과 함께한 수업들은 날 세우고 
움 린 고양이처럼 예민하고 자신 또한 제대로 들여다볼 줄도 모르며 타
인과의 관계도 한없이 불편하고 서 던 내가 바 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 ‘스트레스와 감정치유’ 에서부터였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로 인한 깊은 우울과 무기력, 그것들을 감추기 위
한 과장된 에너지와 무표정과 무관심 등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던 나는 결국 큰 병을 아야만 했다. 이러한 내게 
수업 중 “기억과 감정에는 오 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목사님의 말
씀이 나의 생각을 깨 렸다. 그때부터 인 것 같다. 나의 기억들을 더 어 
보니 실제로는 불행했던 순간보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되고 나니 내 스스로 불행을 확대해 행복을 고 어버렸구나 
싶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나의 생각이 서서히 바 기 시작했
다. 비 어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니 나의 모습과 모순된 나의 마음이 제
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하나의 인정이 고침의 시작이었다. 나의 마음

 화가 찾아왔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고난이라 여겼던 많
은 일들도 고난이 아닌 불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나에게 찾아온 
화는 나 스스로와 화해하게 하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등등 조금씩 화

- 심리상담 북클럽 소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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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위를 넓혀 가는 중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화가 안으로 충만함으로 행복감으로 다가왔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자주 넘어지고 분노하
고 또 슬 에 길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안에 다시 말
해 내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나고 기 을 찾고 하나
님의 도움을 구한다. 조금씩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져가는 나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나를 위한 꿈
을…….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이 바  수 있게 하나님의 때에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
고 심치 않고 수업에 열심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 
이제 저는 넘어져 깨지고 시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다만 바라 기는 이런 감사할 일들이 내게서 무 지게 마시고 교만으로 
변질되어 저의 생각과 과 마음을 스스로 가리지 않기를 성령님의 도우
심과 이제 새로 꾸는 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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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스 딸 집에서 외 자를 맡아 1년을 키웠고 돌 치를 끝으
로 뉴저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몇몇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팬데믹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으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
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 을 회복했
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비유법으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
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
체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찬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함으로 함께 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
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었던 한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는 ‘엄마  아빠  좋아요 ’ 하던 아이가 머리가 다고 사 기 접어들어서
는 ‘엄마는 왜?  아빠는 왜 ’  하며 반문을 합니다. 배울 만  배우고 
어른이 되어 세상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을 때가 되면 다시 ‘엄
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며 한 과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기가 찾
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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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를 대면합
니다. 혼자 그레 미소 지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
나님 마음이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한걸
음 한걸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고 오직 주님만 살아, 함께 

고 함께 우는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 여전히 예수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 살리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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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예닮원지 편집자로서, 지난 예닮원지들을 1호부터 찬찬히 살
보았습니다. 글 에서부터 디지  편집으로 행되기까지, 편집 기
의 변화는 세월의 름을 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된 예닮원
에는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 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닮원에 실린 성도들의 글들과 사진들,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지금
까지 이어진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교
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글은 어느 한 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 주제로 꾸려진 42호 예닮원은, 신앙의 성장
과 성숙을 위한 선교적 사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인 글들을 보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음
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글 속에서, 성
장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문서선교부의  임을 담당하시는 노근래 목사님, 내실 있는 글
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수고하신 김유미 집사님, 마음을 담은 
글을 보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 행사 사진을 보내주신 각 부서 
교역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42년 인 84회 편집자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
시 ?’라는 인사를 미리 건 니다.

    김  사 

편집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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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김창길 목사 원로 201-618-1532 pampastorkim@gmail.com

김도완 목사 담임 201-337-1313 kdw1970@gmail.com

노근래 목사 3-7교구/수석 201-953-2376 notop77@gmail.com

노재균 목사 1-2교구/청년부 978-473-4168 shworbs@gmail.com

조희창 목사 교육부 총괄, 오클 유초등부 646-300-4790 re1907@gmail.com

이승희 전도사 오클 영/유아부 314-397-8913 oaklandtoddler@gmail.com

Maria Kim 전도사 오클 중고등부 917-406-5396 ypastorkimpcnj@gmail.com

김진희b 전도사 팰팍 유아유치부 201-899-8987 hahahajini@gmail.com

박현욱 목사 팰팍 유초등부 551-255-2705 oj0143@gmail.com

Joseph Yoon 목사 팰팍 중고등부 732-261-4131 joekyoon@gmail.com

David Chang 전도사 EM, Youth Director 845-596-0003 davidjaechang@gmail.com

Christyne Han 전도사 EM Worship Leader 917-385-7430 hanchristyne@gmail.com

Francisco Gonzalez Hispanic Ministry 301-613-8061 fgonzalez8061@gmail.com

Luis A. Aguas Hispanic Ministry 201-921-2351 betto039@gmail.com

박기현 간사 행정 551-255-0969 kpcnjc@gmail.com

2023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마가복음 16:15)

협력 사역자
김병용 목사 상담 201-546-2018 cbtmood@gmail.com
최윤혜 목사 상담 201-658-3611 yoonhaechoi2@gmail.com
이애자 전도사 8-12교구/심방 201-233-8427 papaya2944@gmail.com
김경용 전도사 찬양 646-369-7883 sogm92@hotmail.com
최성애 전도사 개척교회 파송 718-541-8985 nabi222@yahoo.com

파송/협력 선교단체 및 선교사
Misael Garcia선교사(과테말라파송선교사) misaelgarcia0975@gmail.com
박기창 선교사(엘살바도르) y2mpkc@hotmail.com
김성은 선교사(아이티) macjean68@gmail.com
안진찬 선교사(과테말라 은혜교회) chanmi1004@gmail.com
조동천 선교사(캄보디아) chosamo2008@gmail.com
Rosalio Patzan 선교사(과테말라) patzanrosalio1963@gmail.com
장풍화 선교사(아시아)
이동관 선교사(케냐) kensarang@gmail.com
박종원 선교사(탄자니아) jwpstory23@gmail.com
오정호 선교사(위클리프) John_Oh@diu.edu
뉴저지밀알선교회(장애인 사역) https://www.njmilal.org
선한이웃선교회 https://www.goodneighbornj.org

교회 주소 및 연락처   E-mail: kpcnj.home@gmail.com  / 카톡ID: PCNJ
팰리세이즈팍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4-5756
오클랜드 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Tel) 201-337-1313 (Fax) 201-322-0088
웹사이트  https://kpcnj.org     유튜브  @kpcnj     페이스북  @presbyterian.church.nj

중고등부 금요모임(F.N.R.)
중고등부 팰팍 1교육관 7:30pm

주중 기도회

팰팍

새벽기도회 (월-토/온라인 동시 진행) 6:00am
수요저녁기도회 (온라인 동시 진행) 7:30pm
금요기도회

임시 중단
중보기도

부속 사역
버겐경로대학 (팰팍, 토) 9/9 개강
초등이 배움터 (팰팍, 월-금) 9/7 개강
팰팍 한국학교 (팰팍, 토) 9/9 개강
오클 한국학교 (오클, 주일) 9/10 개강
여름학교 (Leonia High School) 7/5-8/11

김도완 목사 
주일설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교회 밴 운행 일정 (문의: 서정민 집사 201-835-5710)
▪교회밴 1번(운전자: 김준섭 형제, 551-574-5238)

포트리 475 시니어 아파트(475 Main St., 9:00am) - 교회 - 
포트리 505 시니어 아파트(505 North Ave., 9:30am) - 
레오니아 시니어 아파트(270 Glenwood Ave., 9:40am) - 교회

▪교회밴 2번(운전자: 정만성 집사, 201-281-2546)
클립사이드팍 시니어 아파트(500 Gorge Rd., 9:00am) - 
팰팍 Columbia Ave.(9:15am) - 교회 - 
팰팍 시니어 아파트(300 Highland Ave., 9:40am) - 교회

▪오렌지 콜택시 미니밴
이스트 러더포드 시니어 아파트(147 Hackensack St., 9:30am) - 교회

주일 교회학교 예배

팰팍
유아/유치부(30개월-6세) 2교육관 1층

10:00am유초등부 (1-5학년) 1교육관 1층
중고등부 (6-12학년) 1교육관 2층

오클

영아부 (0-18개월) 신관 
영유아부실

11:30am

유아부 (18개월-3.5세)
유치부 (3.5-6세) 신관 유치부실
유초등부 (1-5학년) 신관 유초등부실
중등부 (6-8학년)

구관 중등부실
고등부 (9-12학년)

주일 예배

팰팍
장년부 예배

1부 7:00am
2부 8:30am
3부 10:00am

4부(젊은예배) 12:30pm
Hispanic Ministry 예배 5:00pm

오클
장년부 예배

3부(영상설교) 10:00am
4부(찬양예배) 11:30am

English Ministry 예배 11:00am

mailto:kpcnj.home@gmail.com
https://kpcnj.org
https://youtube.com/kpcnj
https://facebook.com/presbyterian.church.nj
https://facebook.com/presbyterian.church.nj
https://youtube.com/kpcnj
https://kpcnj.org



